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도움을 청해요!!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시편 27장 )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에서 멀리 떨어진 남의 
나라에서 많은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버나드의 이야기

“같은 반 친구가 전염병에 걸렸기 때문에 우리 
반 모든 친구들이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했어요.

그러나 슬프고 힘든 순간에도 하느님께서 그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주사가 아팠기 때문에 아이들은 전염병에 걸린 
친구에게 화가 많이 났어요. 나는 예수님을 
떠올렸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억압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리도 하느님을 굳게 믿고 
의지해요. 그분의 사랑은 결코 지지 않는 태양 
같아요. 

그래서 나도 그 친구에게 화를 내지 않고 두려움 없이 
주사를 맞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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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생활말씀

ⒸPAFOM, 어린이 생활말씀의 내용과 그림은 4젠본부에서 제공합니다. 4젠은 끼아라 루빅에 의해 설립된 포콜라레 운동이 어린이들입니다. 


